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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렐루야! 
날마다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벌써 8월입니다. 에콰도르에 도착했던 5월의 더위가 너무 뜨거워서 놀라기도 하고 걱정도 많이 했었는데 이상기온의 탓인지 지금은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함을 느낄 정도로 선선한 날씨입니다. 적도의 뜨거운 태양이 구름 속으로 숨어버려서 낮에도 크게 더위를 느끼지 못하는 날들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하람이와 하빈이는 이제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다고 합니다. 담임 선생님 말로는 모두들 하람이와 노는 걸 좋아한다고 하네요. 아이들이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아 기쁘네요^^. 하빈이는 또래 중에서 제일 생일이 빨라서 제법 의젓해 보이기도 합니다. 키는 여전히 작네요.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 쌈보롱동 지역은 농촌지역이다 보니 방과후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쳐 줄 선생님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수업을 맡아주신 선생님이 연로하셔서 새로운 선생님이 찾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좋으신 하나님께서 수업 시작 하루 전날 영어 선생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카롤리나 선생님은 콜롬비아에서 온 예수 전도단 훈련을 받은 신실한 자매입니다. 자신은 중국을 품고 기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 먼 남미에서 중국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자매를 만나고 보니 세상은 이제 정말 좁아졌다는 걸 새삼 실감하게 됩니다. 저희 사역지까지 버스로 1시간 30분 정도 걸리는 시간도 아랑곳하지 않고 와 주는 고마운 카롤리나 자매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릴께요^^

영주권 신청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마감 하루 전날 모든 서류가 준비되어 이민청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인 정영경 선교사의 비자는 지난주에 통과 되어서 이번 주에 찾아왔습니다만 무슨 일인지 저와 아이들은 아직 소식이 없어서 살짝 염려가 됩니다. 크게 걱정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계속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지난 2년 동안 방과후 학교를 통해 주민들과 충분한 교감을 나눴다고 판단돼서 내년부터는 기아대책과 함께 하는 어린이 개발 프로그램(CDP : Child Development Program)을 진행하게 됩니다. CDP는 현지 아동 한 명을 한국의 후원자 한 명과 1:1로 결연하여 학교를 마치는 18세가 될 때까지 매달 3만원을 후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가정 형편이 좋지 않는 이곳 아이들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현장에서 후원자들을 대신하여 아동들을 보살피게 됩니다.
2018년부터 CDP사역을 통해 가정형편이 어려운 어린이 300명을 선정해서 영적, 교육적, 신체적, 사회정서적 영역별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희의 최종 목표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나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눅2:52)” 말씀처럼 어린이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가정과 지역사회를 바꿀 수 있는 인재들로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7월 말부터 본격적인 사전 준비가 시작되어서 지금은 여러 행정적인 일들로 분주하네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기도 해주세요.

계속되는 가정방문을 통해 현지인들의 사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들여다 볼 수 있었습니다. 궁핍한 살림살이야 그렇다 쳐도 대다수의 가정이 재혼이나 이혼상태에 놓여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쉽게 결혼하고 또 쉽게 이혼하는 이들의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자라나는 아이들 역시 부모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 되리라 생각하니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희의 힘으로는 변화시킬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바꿀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희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이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로 동역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기도제목
1. 하람이와 하빈이의 학교생활과 건강을 위해.
2. 비자 및 영주권 발급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3. CDP(어린이 개발 프로그램) 사역에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을 잘 선별할 수 있도록
4. 깨어진 가정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고 변화 될 수 있도록.
4. 차량구입을 위한 재정을 위해서.
5. 선교사 두 가정이 잘 협력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 감당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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